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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복숭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수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잘 자라며, 과실을 

생식하거나, 통조림, 건과실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고 이용할 수 있어 중요도가 

높은 과수이다[1]. 복숭아 과실에는 비타민과 무기 원소, 유기산, 항산화 물질 등이 

풍부하며, 과실에 함유된 칼륨과 베타 카로틴 등은 인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2]. 

2020년 기준, 세계적으로 복숭아 생산의 대부분인 61.1%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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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aches are deciduous trees in the Rosaceae family that grow in many regions 
of the world, valued for their fruit, which is consumed in a variety of forms, including 
fresh, canned, and dried. In Korea, peach cultivation has been expanding, with new 
orchards often established on former rice paddies or upland fields. This study examined 
the soil environment of major peach cultivation areas in Korea to analyze soil character-
istics that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each fruit quality and fruit physiological 
disorders. The results showed that 43.4% of orchard soils were previously rice paddies, 
with frequent applications of organic fertilizers, mostly compost. Soluble solid content, 
which is important for peach marketabil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ruit water 
and nitrogen levels, which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orchards established on former 
rice paddies. In addition, physiological disorders such as leaf chlorosis were identified 
as problems caused by poor drainag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active water 
manage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the previous land use of peach 
orchards to improve frui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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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터키, 그리스 등의 순으로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3,4]. 국내의 경우 1980년대 복숭아 총 생산량과 
재배 면적은 각각 88,692 ton과 10,359 ha 수준이었으나, 2019년 기준 210,345 ton과 20,636 ha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5]. 과거 복숭아를 재배하는 과원은 주로 산간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지만, 점차 평야지의 논과 밭이 과원으로 변화하면서 

재배 면적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경북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6].
소비시장에서 과실의 경쟁력은 좋은 품질의 과실을 선보이는 것이며, 과실의 품질 향상은 재배기술 연구 분야의 가장 큰 

목표이다. Yoon 등의 조사[7]에 따르면 복숭아 과실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고려 사항으로는 74.9%가 과실의 당도를 중요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구매자의 51.2%는 여전히 복숭아 과실의 맛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여 다수의 소비자는 시장에 유통되는 복숭아 

과실의 맛에 불만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과실의 착색과 당도는 품종, 일조, 온도, 질소 및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과는 광량이 풍부한 환경하에서 관수량을 줄이고 기온이 감소할 때 착색이 진행되고 당을 축적하며[8], 포도는 질소 시비량과 

관수량이 감소할 때 과실의 당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1]. 복숭아 과실의 용해성 고형물 함량은 토양 내 가용성 철, 
칼륨, 붕소 및 칼슘 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2]. 반면에 Seo 등[6]은 복숭아는 질소의 과부족에 민감하

게 반응하여 질소가 과다하면 과실의 당도가 불량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Vashisth 등[13]은 복숭아 ‘TropicBeauty’ 

품종의 용해성 고형물 함량은 질소 시비의 영향이 없었으나, ‘HFSharp’ 품종은 질소시비량 증가로 용해성 가용물 함량이 감소한

다고 보고하여 복숭아 과실의 품질에 미치는 질소의 영향은 지역이나 품종의 차이에 의해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이다.

한편, 과수는 영년성 작물이기 때문에 개원 시 토양의 토성, 경사, 배수, 유효토심 등 여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14]. 복숭아는 
내습성이 약한 작물로 알려져 있으며, 토심이 깊고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6]. 이러한 상황에서 논과 밭이었

던 평야지를 복숭아 과원으로 변경하면서 복숭아의 과실 생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복숭아의 재배 적지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이루어진 바 있으나[15], 토양 환경과 복숭아 과실 사이의 관계 실측을 통해 조사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복숭아 품종 중 장호원황도와 더불어 많은 양이 재배되고 있는 천중도백도는 과실 품질이 

우수하나 토양에 따른 연구가 미진하여 선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천중도백도 복숭아 주요 재배 산지를 대상으로 

복숭아 과원의 토양, 잎, 과실 중 무기성분과 과실의 품질을 분석하였고, 이들 조사 인자들 간 상호 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복숭아 

품질에 미치는 주요 토양환경 인자를 찾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국내 천중도백도 복숭아 주요 재배 산지 과원 관리 현황 조사

국내 천중도백도 복숭아(Prunus persica L. cv. Kawanakajima Hakuto) 주요 재배 산지의 과원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자 기초지

자체별 복숭아 재배 면적과 농가 호수를 고려하여 6개 지역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지역은 원주, 순천, 청도, 상주, 이천, 임실이었

으며, 총 136개 농가를 대상으로 복숭아 과원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 정보는 복숭아의 과원의 재배 입지(논, 밭 구분) 및 

농가에서 발생하는 나무 고사, 동해 피해, 엽 황화증상 등 주요 문제를 농가 설문 또는 현장 확인하여 조사하였다.

국내 천중도백도 복숭아 주요 재배 산지 과원 토양 특성, 과실 및 엽 특성 조사

국내 천중도백도 복숭아 주요 재배 산지 과원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자 과원 정보가 수집된 농가 중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29개 농가를 선발하였다. 농가 선발 시 과원 토양의 과거 입지가 논과 밭이었던 곳을 구분하였다. 선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실비

대기 동안 표토 30 cm 깊이까지 오거를 이용하여 토양 샘플을 3반복 채취하였다. 유효 토심은 간이 탐칭봉을 이용하여 경반층까

지의 깊이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채취한 토양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에 따라 토양 pH는 토양과 

증류수의 비율을 1:5로 혼합하여 1시간 진탕 후 pH meter (ORION Model 720A, Thermo Electron Corporation, Beverly, MA, 
USA)로 측정하였고, 토양 EC는 1:5법으로 침출한 다음 전기전도계(CM-30R, DKK-TOA Corporation, Tokyo, Japan)로 측정하였

다. 토양 유기물은 Tyurin 법, KCl-추출성 질산태 질소는 Kjeldahl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분석하였다. 치환성 K, Ca, 

Mg는 NH4OAc (pH 7.0) 용액으로 추출하였고, Fe, Mn, Cu, Zn과 같은 미량 원소는 0.005 M DTPA 용액으로 침출 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ICP, GBC Integra XM2 model, Dandenong, VIC, Australia)로 각각 정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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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과실과 엽 특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각 과원에서 과실과 엽을 토양과 동시에 채취하였다. 채취한 과실의 당도, 
산도, 경도는 Drake 등[16]이 사용한 방법을 따랐다. 복숭아 엽의 질소함량은 황산분해 후 Kjeldahl법으로 결정하였다. 식물체 

P, K, Ca, Mg, Fe, Mn, Cu 및 Zn을 분석하기 위하여 Zhao 등[17]의 방법에 따라 1 g의 식물체에 25 ml 질산-과염소산 혼합산

(85:15, v/v)을 가하고 60°C에서 3시간, 100°C에서 1시간, 120°C에서 1시간, 190°C에서 2시간 동안 분해하였다. 분해 후 20% 
HCl 5 ml를 가하고 80°C에서 30분간 가온한 다음 증류수를 가하여 100 ml로 정용하여 인 함량은 Ammonium Vanadate법으로, 

그리고 기타 양이온들은 ICP로 정량하였다.

통계 분석

토양 특성과 과실 및 엽 특성 분석 실험은 모든 시료에 대해 3회 반복하였으며, 토양 특성과 과실 및 엽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p<0.05, p<0.01, 또는 p<0.001 수준에서 분석값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토양의 과거 

입지에 따른 과실 특성과 엽 황화 증상 발생 여부에 따른 엽 특성 분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R 통계프로그램(R ver. 4.0.3., 

Vienna, Austria)을 이용하여 p<0.05, p<0.01, 또는 p<0.001 수준에서 t-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국내 천중도백도 복숭아 주요 재배지 과원 관리 현황 및 토양 특성 분석

국내 천중도백도 복숭아 주요 재배 산지의 136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설문 및 현장 조사한 결과(Table 1), 복숭아 과원이 

과거 또는 현재에 논으로 사용되던 토양인 경우가 43.4%로 나타났다. 과원 운영 농가에서 현재 겪고 있는 주요 문제로는 양분 

불균형이 54.7%로 가장 높았으며, 나무 고사 32.4%, 배수불량 24.1%, 동해 피해 18.4%,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당 비율의 농가에서는 엽 황화를 비롯한 생리장해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Fig. 1에는 실제 복숭아 과원

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들을 종류별로 나열하였다. 논 토양은 밭 토양에 비해 유효 토심이 얕고, 통기성과 배수성이 불량한 층이 

형성된다. 그러나 복숭아는 내습성이 약하고 통기성과 배수성이 높은 토양에서 생육이 왕성하며, 토양 조건의 불량함으로 인해 

생리적 낙과, 당도 불량, 착색 불량 등이 나타난다[6].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논 토양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인 양분 
불균형, 고사, 배수 불량 등의 현상이 과거 논으로 사용되던 토양에서 주로 나타난 점이 복숭아의 수체 특성과 일치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한 양분 불균형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지역별로 과원의 주요 토양 특성을 조사하였다(Table 2). 일반적

으로 알려진 복숭아 과원 토양의 적정 pH 수치는 6.0∼6.5이며, 토양 유기물은 25∼35 g kg–1, 유효인산은 200∼300 mg kg–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치환성 양이온 K, Ca, Mg는 각각 0.3∼0.6, 5∼6, 1.5∼2.0 cmol+ kg–1 수준이 적절하며, Ca/Mg 비는 2.5∼3.5, 

유효 토심은 60 cm 이상인 곳이 좋은 과원 토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모든 복숭아 주요 재배 

산지에서 토양의 유효인산 함량은 평균 488 mg kg–1 수준으로 나타나 토양 인산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환성 양이온도 마찬가지로 각각 0.8, 7.0, 2.2 cmol+ kg–1의 평균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적정 수치를 상회하는 양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부분의 복숭아 과원에서 토양 검정 시비량과 같은 과학영농보다는 전통적인 농가 관행시비에 의존하는 경향

Region No of orchard
Site of orchard

Tree death Cold injury Poor drainage Nutrient imbalance
Low land Up land

Wonju 21 11 10 33.3 14.3 28.6 76.2

Suncheon 23 4 19 34.8 17.4 25 47.8

Cheongdo 22 5 17 4.5 4.5 9.1 45.5

Sangju 21 15 6 23.8 19.0 23.8 52.4

Icheon 28 18 10 42.9 14.3 39.3 53.6

Imsil 21 6 15 52.4 42.9 19 52.4

Ratio(%) 　 43.4 56.6 32.4 18.4 24.1 54.7

Table 1. Survey of major issues and cultivation site in peach production area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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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유기질 비료는 성분의 정확한 양과 비율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다 시용에 의한 인산 등 적정 

수준을 넘는 양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18]. 또한 석회의 과다 시용으로 인해 적정 수준에 비해 높은 치환성 양이온과 적정 

수준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pH와 Ca/Mg 비율이 확인되었다(Table 2). 이는 석회질 토양에서 복숭아 재배 시 황화엽이 발생하며, 
엽 내 Mg 함량이 낮아지는 결과와 유사하였다[19]. 게다가 토양의 물리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유효 토심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농기계가 주로 이동하는 고랑 부근의 유효 토심은 평균 18.2 cm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원예 작물에서 유효 토심에 

따라 최대 2.5배의 생산량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20], 복숭아 과원의 낮은 유효 토심은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는 논과 밭으로 사용되던 과거 토양의 종류에 따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복숭아 과원 토양의 특성별 상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토양 특성에 대한 Pearson 상관계수를 나열하였다(Table 3). 

분석 결과 토양의 pH 증가는 Ca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석회 시용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었다. 토양 EC의 증가는 

N과 K 증가에 따른 것으로 비료 사용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었다. 한편, Ca와 Mg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석회고토 시용에 따른 동시적 증가 양상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과원 토양에서 Ca와 Mg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기존 문헌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1].

Fig. 1. Major problems in the main peach production area of Korea. (a) wither, (b) cold weather damage, (c) frost damage on flowers, 
(d) chlorosis on leaves, (e) accumulation of salts caused by overfertilization, and (f) compaction of soil in orchard furrow.

Region pH
(1:5)

EC
(dS m–1)

OM
(g kg–1)

Av. P2O5

(mg kg–1)
Ex. cation (cmol+ kg–1)

Ca/Mg
Effective soil depth (cm)

K Ca Mg Furrow Ridge

Wonju 6.5† 0.3 31 431 0.7 5.5 1.5 3.7 14.6 40.0

Suncheon 6.4 0.4 43 451 1.3 7.9 2.1 4.0 25.8 38.0

Cheongdo 6.5 0.8 31 529 1.0 9.4 3.1 3.2 13.5 30.3

Sangju 6.8 0.5 27 481 0.5 7.3 2.3 3.3 14.1 32.8

Icheon 6.9 0.6 27 533 0.7 5.3 1.9 2.9 23.0 45.4

Imsil 6.6 0.5 25 501 0.6 6.7 2.1 3.7 18.0 43.4

Average 6.6 0.5 31 488 0.8 7.0 2.2 3.5 18.2 38.3
†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3 replications.

Table 2. Soil chemical properties and effective soil depth of peach orchards in major peach production area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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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 토양, 복숭아 엽 및 과실 중 무기성분과 과실 특성 간 상관관계

복숭아 과원에서 측정된 토양 특성과 복숭아 엽 및 과실의 양분 함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열하였다(Table 4). 이때, 복숭아 엽의 N 함량은 토양의 유기물 증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과원의 유기물 

시용이 수체의 N 함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복숭아 엽의 P 함량은 Ca와 Mg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토양의 Ca 또는 Mg 함량과 복숭아 잎의 P 함량 사이에 관한 실험 결과는 보고된 바 없으나, Ca에 민감한 Lupinus 
속 식물 3종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Ca 공급이 증가하였을 때 잎의 P 함량이 감소하는 상반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22]. 그러나 

이 결과에서도 종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뿌리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P 함량이 감소한 경향이 나타나 일관된 

경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토양 특성과 복숭아 과실 양분 함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뚜렷한 경향이 

나타난 경우가 없었다(Table 4). 토양 특성은 복숭아 수체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복숭아 과실은 토양으로부터 직접적

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에서 복숭아 수체, 과실로 이어지는 양분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복숭아 엽과 과실의 양분 함량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

를 나열하였다(Table 5). 이때, 복숭아 과실의 Ca 함량은 잎의 P 또는 Ca 함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Soil chemical 
properties pH EC OM Av. P2O5

Ex. cation (cmol+ kg–1)
NH4-N NO3-N

K Ca Mg

EC 0.28

OM –0.03 0.05

Av. P2O5 0.20 0.49** 0.27

K 0.17 0.64*** 0.42* 0.55**

Ca 0.44* 0.17 0.34 0.39* 0.31

Mg 0.35 0.14 0.21 0.23 0.19 0.89***

NH4-N –0.07 0.51** –0.10 0.30 0.05 0.03 0.08

NO3-N 0.24 0.89*** 0.06 0.21 0.56** 0.03 0.03 0.45*

Ca/Mg –0.07 –0.10 0.10 –0.04 –0.09 –0.11 –0.46* –0.05 –0.06

*p<0.05, **p<0.01, ***p<0.001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among soil chemical properties of peach orchards in major peach production
areas in Korea (n=29)

Soil

Leaf
pH EC OM Av. P2O5

Ex. cation (cmol+ kg–1)
NH4-N NO3-N Ca/Mg

K Ca Mg

N –0.16 0.21 0.57** 0.24 0.47** 0.08 0.10 –0.29 0.19 –0.29

P –0.31 –0.32 0.03 –0.51** –0.12 –0.40* –0.38* –0.43* –0.16 0.26

K 0.39* 0.19 0.10 –0.11 0.28 –0.04 0.04 –0.36 0.17 –0.24

Ca 0.20 –0.32 0.31 –0.31 –0.08 0.06 –0.09 –0.39* –0.27 0.31

Mg 0.11 –0.27 0.33 –0.30 –0.01 0.01 –0.01 –0.31 –0.21 0.16

Soil

Fruit
pH EC OM Av. P2O5

Ex. cation (cmol+ kg–1)
NH4-N NO3-N Ca/Mg

K Ca Mg

N –0.14 0.09 0.30 0.15 –0.04 –0.17 –0.25 –0.06 0.12 0.09

P –0.09 –0.14 0.34 –0.10 –0.12 –0.13 –0.17 –0.21 –0.05 0.23

K 0.23 0.23 0.29 0.31 0.18 0.10 –0.02 0.05 0.18 0.19

Ca –0.05 –0.31 0.32 –0.40 –0.05 0.12 0.11 –0.45 –0.23 0.08

Mg 0.13 0.29 0.01 0.20 –0.05 0.04 –0.01 0.19 0.27 0.14

*p<0.05, **p<0.01

Table 4.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soil chemical properties and nutrient contents in leaves and fruits of peach 
(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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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토양 특성은 복숭아 과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먼저 복숭아 엽 등 수체에 영향을 미친 후 과실로 영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잎의 P 함량이 높으면 수체의 생육 속도가 증가하고, 더 빠른 증산 속도를 나타내면서 Ca의 

전류가 촉진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3]. 반면, 잎과 과실의 양분 함량은 과실의 당도와 전체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Table 6). 여러 양분 중 과실의 당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과실의 N과 Mg 함량이었다. 이는 복숭아 

재배 시 에틸알코올을 투입하여 수체의 N 함량을 낮추었을 때 당도가 증가한 사례[24]와 N 시비량을 증가시키자 과실의 당도가 

감소한 사례[13]와 유사하였다. 복숭아 과실의 N 함량과 당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경향을 확인한 결과, 과실의 N 함량 증가는 

과실의 당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음이 드러났다(Fig. 2). 이와 유사하게 과실의 수분 함량이 증가할 때 과실의 당도가 감소하는 

Leaf
Fruit N P K Ca Mg

N 0.26 –0.02 0.14 –0.05 –0.12

P 0.13 0.47** 0.24 0.32 0.41*

K 0.05 –0.08 0.35 0.14 0.20

Ca 0.17 0.54** 0.36 0.64*** 0.67***

Mg –0.04 –0.10 0.15 0.02 –0.05

*p<0.05, **p<0.01, ***p<0.001

Table 5.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nutrient contents in leaves and fruits of peach (n=29)

Leaf nutrient
Fruit N P K Ca Mg

Soluble solids content 0.09 0.02 –0.19 –0.21 -0.17

Fruit nutrient
Fruit N P K Ca Mg

Soluble solids content –0.52** –0.33 –0.35 –0.19 –0.57**

**p<0.01

Table 6.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nutrient contents in leaves and fruits and fruit soluble solids content of peach 
(n=29)

Fig. 2. Relationship between nitrogen content and soluble solid content of peach fruits. The solid line and solid circle indicate the re-
gressed primary linear equation and measured data, respectively.



Article

382 https://www.korseaj.org
https://doi.org/10.5338/KJEA.2024.43.36

Korean J. Environ. Agric. 2024, 43, 376-385

경향이 동시에 나타났다(Fig. 3).

복숭아 과원 발생 문제와 토양 특성의 관계

과실의 수분 함량이 증가할 때 과실의 당도가 감소하는 경향은 과실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복숭아 과원의 과거 토양 입지가 논이었는지 밭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토양 입지에 따라 복숭아 과실의 당도, 

산도, 경도, 수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논을 변경하여 복숭아 과원을 만든 농가에서 과실의 당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7).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논에서 유래한 과원의 과실 중 수분 함량은 밭 토양 과원에 비해 0.8% 
정도 높았다. 과거 논 토양이었던 장소는 과습의 가능성이 크고, 과습한 환경에서 과수는 광합성과 호흡에 교란이 있어 과실의 

당 감소와 스트레스 하에 놓인다[25,26]. 여기에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과실 중 수분함량과 질소함량 간에는 높은 상관관

계(R2=0.58, p<0.01)가 인정되었다. 이는 수확기에 강우 및 과다 관수 또는 배수불량 환경에서 과실 중 물과 질소의 흡수가 증가하

면 과실의 당도는 감소함을 의미한다. 보다 당도가 높은 복숭아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수 처리 등의 적극적 수분 관리가 

필요하며[27], 논 토양을 변경하여 과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양의 과습을 피하기 위해 원활한 배수 조건을 마련하고 수분 

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복숭아 과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리장해인 엽 황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정상 과원과 엽 황화 증상 발생 

과원의 엽 양분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Table 8). 엽 황화 증상이 발생한 과원의 복숭아 엽에는 K, Ca, Mg, Fe, Mn, Zn 

등의 양분 함량이 정상엽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족 시 황화 증상을 나타내는 양분으로는 Mg, Fe, Mn이 

대표적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 고도의 유의차가 나타난 Fe의 부족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침수 조건의 토양에 

Fig. 3. Relationship between water content and soluble solid content of peach fruits. The solid line and solid circle indicate the re-
gressed primary linear equation and measured data, respectively.

Orchard soil Soluble solid content
(°Brix)

Acid content
(0.1N-NaOH ml)

Hardness
(N)

Water content
(%)

Paddy field 12.1 2.17 23.77 87.39

Upland field 13.2 2.18 19.92 86.57

t-test * n.s. n.s. n.s.
1 n.s. denote not significant, *p<0.05

Table 7. Fruit characteristics of peach cultivated in orchard that oriented paddy and upland field (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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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를 과다 시비하는 경우 CaCO3의 용해도가 높아지고 이어서 HCO3
–가 다량 발생한다. 이때 HCO3

–는 높은 pH 조건에서 

철 환원 효소의 활성도를 감소시키며, 식물체의 철 흡수를 저해시킨다[28]. 따라서 복숭아 과원의 엽 황화 증상 발생은 논 토양에

서 유래한 과원의 과습 조건과 석회의 과다시용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복숭아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재배되는 장미과의 낙엽수로 과실은 생과, 통조림, 건조제품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숭아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논이나 밭이었던 지역에 

새로운 과수원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복숭아 재배지의 토양 환경을 분석하여 복숭아 과실 

품질 및 과실 생리장해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토양 특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과수원 토양의 과거 용도는 논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퇴비를 중심으로 한 유기질 비료 시비 빈도가 높았다. 그 결과 복숭아 상품성에 중요한 당분 함량은 과수 수분 

및 질소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과원의 과거 토양 입지가 논인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잎 황화 현상과 같은 생리장해

는 배수불량으로 인한 문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복숭아 과수원의 과거 토양 위치를 고려해 적극적

인 물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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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 condition N
(%)

P
(%)

K
(%)

Ca
(%)

Mg
(%)

Na
(%)

Fe
(mg kg–1)

Mn
(mg kg–1)

Cu
(mg kg–1)

Zn
(mg kg–1)

Normal 3.11 0.20 2.83 1.71 0.45 0.001 63.45 66.75 7.07 27.94

Chlorosis 3.46 0.24 2.54 1.10 0.39 0.001 46.43 47.18 8.35 23.83

t-test *** *** * *** * n.s. *** * * n.s.
1 n.s. denote not significant, *p<0.05, ***p<0.001

Table 8. Nutrient contents in peach leaves under normal and chlorosis conditions (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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